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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는 웨어러블 기기, 사물인터넷(IoT) 및 모바일인터넷과 같은 기술을 사용해 

동적으로 정보에 액세스하고, 헬스케어와 관련된 사람, 자료 및 기관을 연결시켜 능동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능화된 방식으로 의료 생태계의 요구에 대응하는 헬스 서비스 시스템이다. 

스마트 헬스케어

미래 헬스케어의 핵심 기술
미래 헬스케어의 중심이 될 핵심 기술은 

웨어러블 기술, 바이오프린팅, 인공지능

(AI), 나노로보틱스, 퀀텀컴퓨팅, 가상·증강

현실(VR·AR), 3D프린팅, 디지털 닥터, 메디

컬 스캐너, 뇌-컴퓨터 연결 기술 등이 있는

데<그림 1>, 이러한 첨단 기술과 정보통신기

술(ICT)이 융합해 실시간으로 더욱 정밀하

게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종

합 의료서비스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ICT의 

급격한 발전으로 웨어러블 기기(Wearables)

나 패치형 바이오센서 등을 이용해 얻은 

디지털화된 신체활동 및 생체정보를 초고

속 통신망을 통해 전달하고, 전 세계에 산

재해 있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AI 알고리

즘을 이용해 예방, 진단, 치료 및 사후관리 

등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바이오센서가 탑재된 웨어러블 기기의 등

장으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질병의 조기 

진단이 가능해졌고, 초고속 인터넷의 발달

로 디지털화된 의료정보를 실시간으로 의

사와 공유할 수 있어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통신수단을 통해 조기 진단이 가능

하고, 질병이 있는 사람도 편리하고 지속적

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AI의 발달로 빅테이터를 이용한 더

욱 정밀한 진단을 할 수 있고, 자동화 기술

과 로보틱스의 발전으로 정확하고 시의적

절한 치료가 가능해졌다. 당뇨병, 심장병, 

치매 등과 같은 장기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

는 만성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함으

로써 의료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오늘

<그림 1> 미래 헬스케어의 핵심 기술
출처 : Frost & Sullivan

날 전문의료 인적자원의 부족과 더불어 대

두되는 또 다른 문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

는 의료비용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 정

부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으며,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 보건의료서

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더구나 바쁜 현대인은 가정에서 혹은 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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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부터 신체에 바이오센서를 포함한 전자 

기기를 부착해 건강 관리에 필요한 생체 신

호를 모니터링해 진단까지 할 수 있는 의료

용 웨어러블 기기까지 다양하다<그림 2>.

건강관리 및 피트니스용 웨어러블
건강관리 및 피트니스용 웨어러블 기기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휴대가 간편하며, 스마

트폰과 쉽게 연동될 수 있어 급격히 대중화

하고 있다. 액셀러로미터(Accelerometer)로 

몸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자이로스코프

(Gyroscope)를 통해 방향과 회전을 감지하

는 기본 원리와 센서를 이용해 운동량, 심박

수, 칼로리 섭취 및 수면 관리까지 가능하다.

Whoop Strap이나 Fitbit과 같은 피트니스 

트래커가 가장 간단한 웨어러블 기기로, 스

마트 센서를 사용해 일반인의 운동량이나 

심박수 등을 측정하고 스마트폰과 연동해 

건강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기

존의 스마트 워치도 시계와 만보기의 역할

을 넘어 다양한 바이오센서를 접목시킬 시

도를 하고 있다. 삼성의 경우 최근 삼성 헬

스 모니터 앱을 출시했는데, 갤럭시워치 액

티브2에서 맥박파형을 측정한 후 기준혈압

과 비교분석해 지속적으로 혈압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그림 3>.

진단 및 모니터링용 웨어러블
진단 및 모니터링용 웨어러블 기기는 환

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점점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신체 활동부터 수

면은 물론 체온, 맥박, 호흡, 혈압 같은 주요 

<그림 3> FITBIT, GALAXY ACTIVE2 & WHOOP STRAP 3.0
출처 : FITBIT, SAMSUNG & WHOOP

으로 어디서나 자신의 건강을 편리하게 관

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고 있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단순히 기술적 진보

가 아니라 질병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의료기관 중심의 일반적인 의료 관리에서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 의학으로, 더 

나아가서는 질병 치료의 개념에서 질병 예

방으로의 변화를 포함하는 보건의료 기술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패러다임의 변혁이

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으로 모든 

생활패턴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 이러한 원

격서비스를 통한 실시간 건강 관리는 그 중

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웨어러블 의료 기기 

(Wearable Medical Devices)
웨어러블 기술은 스마트 센서, 무선통신기

술, IoT 등의 모바일인터넷 기술을 사람이 착

용할 수 있는 기기에 접목시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을 만드는 기술이

며 의료, 군사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헬스케어용 웨어러블 기술은 스마트 

워치나 피트니스 트래커 등의 자기 관리용 

<그림 2> Wearable Medical Devices Market by Application
출처 : BCC Research Report: HLC192B

▒ Health and Fitness  ▒ Diagnostic  ▒ Therapeutic  ▒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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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징후(Vital Signs)까지 모니터링해 당

뇨, 고혈압, 수면무호흡증, 투석환자 등에

게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의

료비용이 부담되는 사람들에게 원격으로 

자가 관리나 홈 헬스케어의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매력적인 시스템이다. 수집된 

건강 관련 데이터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스마트폰이나 무선인터넷 등을 통해 전문 

의료인에게 전달되며, 이는 특히 만성질환

을 앓고 있는 고령층이나 장애인, 병원에 

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의료

서비스다.

Vital Sign and Activity Monitors - 

2019년 OMRON은 웨어러블 혈압측정기 

<그림 4> OMRON의 손목시계형 HeartGuide
출처 : https://healthcareweekly.com/omron-heartguide-wearable-blood-pressure-monitor

<그림 5> Philips의 Wearable Biosensor
출처 : https://www.usa.philips.com/healthcare

‘HeartGuide’를 개발해 FDA 승인을 받았는

데, 전통적인 오실로메트릭법(Oscillometric 

Method)을 이용해 최초로 손목시계형으로 

출시된 제품이다<그림 4>. HeartGuide는 

Heart Advisor라는 앱을 통해 데이터를 수

집, 저장해 전문의에게 공유할 수 있다.

Cardiac Monitors - 패치 형태의 웨어러

블 기기로 필립스의 웨어러블 바이오센서를 

예로 들 수 있다<그림 5>. 몸에 밴드처럼 부

착해 환자의 동작, 심박수, 호흡률과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Augusta University 

Medical Center에서 이 기기를 사용해 심장

마비와 호흡정지로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을 

89%나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CGM(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 

Movano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 워

치는 RF 주파수에 따른 생체조직의 유전

특성(Dielectric Properties)의 변화를 감지

하는 구동 센서를 이용해 혈액을 채취하지 

않고도 비침습적으로 사용자의 혈당 수치

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자신의 혈당을 관리

할 수 있다<그림 6>.

코로나19 Early Diagnosis Device - 최

근 노스웨스턴대에서 코로나19의 초기 증

상인 발열, 기침, 호흡 곤란 상태를 지속적

이고 비침습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플렉시

블 패치를 개발했다<그림 7>. 목 아래 파인 

부분에 액셀러로미터와 온도센서를 내장

한 이 플렉시블 패치를 붙여 호흡 상태, 체

온, 기침 빈도수 등을 측정해 환자의 상태

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방대

한 데이터는 코로나 팬데믹을 조기에 발견

할 수 있는 머신러닝 기술의 중요한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치료용 웨어러블
치료용 웨어러블 기기는 치료에 특화된 

의료 기기로 패치, 팔찌, 손목시계, 마스

크 형태 등이 있다. 이 기기는 신체의 일

부분에 착용함으로써 환자가 지속적으로 

<그림 6> Movano Non-invasive Continuous 
Glucose Monitor

출처 : https://movan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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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의 치료제를 투여받을 수 있어 만성

통증, 욕창, 궤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

환(COPD) 및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에 필

요한 통증 관리나 약물 투여에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Insulet의 OmniPod Insulin Management 

시스템은 마이크로 유체 MEMS 기술을 이

용한 당뇨 환자의 웨어러블 인슐린 투약 기

기다<그림 8>. 소형 인슐린 펌프를 신체 부

위에 장착한 후 혈당측정기가 내장된 혈당

관리기(Personal Diabetes Manager)로 혈

당을 측정하고 필요한 인슐린양을 계산해 

<그림 7> 코로나19 조기 진단 시스템
출처 : http://rogersgroup.northwestern.edu/files/2020/sciadvcovid.pd

<그림 8> OmniPod Insulin Management 
시스템

출처 : https://www.myomnipod.com/Omnipod-
system

자동으로 마이크로 니들을 인체 내에 삽입

한 후 인슐린을 투여하게 된다. 가까운 미래

에 Movano와 같은 비침습적 혈당측정기가 

내장된 자동 인슐린 투약 기기가 개발될 것

으로 기대된다.

재활용 웨어러블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발생한 

물리적 혹은 감각능력의 이상을 효과적이

고 안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로봇공학, 

AR 그리고 웨어러블 센서 등이 적용된 웨

어러블 재활 기기가 이용되기도 한다. 현대 

메카트로닉스의 눈부신 발전으로 보철 기

기는 신체의 일부에 장착돼 부족한 근력을 

보조해주거나 손상된 신체 일부의 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재활의학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말초신경증에서 근골격장

애, 그리고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에 이르기

까지 여러 분야에서 웨어러블 재활 기기가 

사용되고 있다.

eSight는 황반변성이나 당뇨성 망막증에 

의해 중심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인이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컴퓨터 비전과 AR을 결합한 안

경을 개발했다<그림 9>. 안경의 중앙에 자리

한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장면을 포착, 

눈에서 불과 몇 cm 떨어지지 않은 고화질 화

면에 스트리밍하는 방법으로 사물을 볼 수 

있게 했다. 이것은 VR 기기나 스마트 글래스 

같은 저전력 IoT 애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 

수준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게 한 퀄컴의 강

력한 APQ8084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스트

리밍을 최적화하는 이미지 프로세싱 알고리

즘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하게 됐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웨어러블 기기와 더불어 스마트 헬스케

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AI와 빅테

이터를 활용한 종합 정보처리 플랫폼이다. 

전문의료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더욱 정확

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현실에서 이러한 

종합 정보처리 플랫폼을 통해 신속한 진단

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의료인에게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전문지식과 경험

이 풍부한 전문의라 할지라도 휴면에러에 

의한 오진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 방대

한 양의 의료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한 빅데이터 

기술과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신속하고 정

확하게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 머신러닝, 

딥러닝, 음성인식, 이미지인식 등의 AI는 수

술로봇과 MR 같은 기술을 도입해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다<그림 10>.

<그림 9> eSight의 eSight 글래스
출처 : https://esighteyewe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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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DIGITAL HEALTH ISOMETRIC GRAPHIC
출처 : https://coleofduty.com/technology

<그림 11> 뇌파로 작동하는 외골격 슈트(Exoskeleton Suit)
출처 : MIT Technology Review

최근에는 전신마비가 된 청년이 외골격 

슈트(Exoskeleton Suit)를 입고 휠체어에

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Clinatec & University of Grenoble). 인체의 

줄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다양한 의료 기기

가 있다. 요즘은 과거의 실버 세대와 다르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늙기 위한 ‘웰에이징

(Well-aging)’을 추구하는 시니어 시대가 

각광받고 있다. 루트로닉의 지니어스 장비

는 피부용 스마트 의료 기기로, 이러한 시니

어 세대의 욕구를 가장 잘 맞춰 줄 수 있다. 

피부의 상태를 장비의 AI가 자동으로 진단, 

실시간으로 판단해 환자의 피부 상태에 맞

는 최적의 에너지를 자동으로 선택해 모든 

인종 및 나이, 성별에 구분 없이 동일하게 

최상의 피부 미용 효과를 낼 수 있는 의료 

기기다. 또한 R:Gen은 황반변성 치료를 위

한 안과 수술용 망막 치료 레이저 기기로 

5um 내의 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실시간 적

정 치료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AI 알고리즘

을 사용한다.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웨어러블 기기의 발전으로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에 대한 종합적인 자가 

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스마트 헬스케어

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습관을 코칭해 

주는 ‘라이프스타일 코치’ 로서 우리의 생

활 속에 깊숙이 파고 들고 있다. 비만인 사

람도 기본적인 신체정보를 자주 모니터링 

함으로써 체중관리를 할 수 있고, 다이어

트 앱을 통해 칼로리, 성분, 양을 조절해 먹

을 수 있도록 코칭해준다. 웰빙에 있어 가

장 중요한 수면 습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의 일상생활이 건강

한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현

대인의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진단을 

위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되고, 저렴한 비

동작을 조절하는 뇌에 두 개의 전극을 이식

해 뇌파를 동작으로 연결시키는 알고리즘

을 개발한 결과였다<그림 11>. 이러한 AI의 

발전은 머지않아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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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Perso Device
출처 :  L’Oreal

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웨

어러블 기기를 통한 조기진단이 가능해 질

병을 예방할 수 있고, 질병이 있는 사람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상

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누릴 수 있다. 

우리의 생활패턴을 바꾸어 놓은 다른 하

나의 변화는 헬스케어산업에서 최근 빠르

게 확산되고 있는 ‘AnywhereCare’와 같은 

앱을 통한 원격진료 시스템이다. 감기 등 가

벼운 질환은 직접 병원을 방문해 진단받을 

필요 없이 데스크톱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의사와 즉시 화상 진료가 가능하고, 처방이 

필요하다면 가장 가까운 약국으로 안내하

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간단한 진료 때문

에 여행이나 출장 일정을 고민해야 하는 불

편함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받

을 수 있어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한층 자

유롭고 편리하게 해준다. L’Oreal은 소비자 

개인의 피부를 분석하고, 사용자의 피부 상

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날씨, 온

도, UV지수, 습도 등)에 따라 추천 및 조제

가 가능한 개인 맞춤형 화장품 ‘Perso’를 공

개했다<그림 12>. 이렇게 스마트 헬스케어

는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개인 맞춤형 스타

일로 가능하게 해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문화가 강조되는 현실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향후 발전 방향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블랙 스완이 등장

하면서 세계는 갑작스러운 혼란에 빠졌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

다.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

라도 포스트 코로나의 미래사회는 비대면 

생활패턴 증가, 개인형 라이프스타일, 비대

면 및 원격서비스의 일상화가 예상된다. 헬

스케어 분야에서는 기존 치료 중심 의료 

시스템에서 예방, 관리 중심의 공중보건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함과 동시에 

의료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인공지능화, 

자동화, 데이터 공유 등)이 가속화될 것으

로 예상된다. 

현재,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기술이 상

당한 수준까지 발전돼 왔지만, 아직도 여

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개발의 여지는 

많다. 우선, 지역별 국가에 가장 시급히 필

요한 질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에 힘써야 한다. 예

를 들어, 우리나라는 2030년에 65세 이상

이 2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령

화에 수반되는 질병(치매, 만성질환)에 대

한 의료서비스의 문제를 첫 번째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의료기관의 경우 스마트 헬

스케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통합된 

자원과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돼 결과적으로는 환자들이 보다 나은 의

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보건

기관의 경우 의료 지원의 불평등성을 개선

할 수 있으며 의료개혁을 권장함으로써 질

병 예방 정책을 촉진할 수 있어 사회적 의

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단지 스마

트 헬스케어와 관련된 기술적 발전 이외에

도 환자, 의료기관, 정부 그리고 기술기업의 

끊임없는 공동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스

마트 헬스케어 환경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헬스케어산업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인지하

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VR·AR, 

IoT 그리고 로보틱스와 같은 기반 기술 개

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한 다양

한 전문 기술과 서비스 영역 간 융합이 필

요한 동시에, 의료정보 관련 빅데이터 구축

을 위해서는 각종 데이터의 표준화가 시급

한데, 개인정보 동의와 첨단의료기기 허가 

패스트트랙 등 관련 법규의 개선이 뒷받침

돼야 한다. 의료 관련 개인의 민감 정보에 

대한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을 위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구축도 선결돼야 할 

과제다. 이렇게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되면, 웰빙 시대에 살고 있는 우

리는 보다 나은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고, 더

욱 윤택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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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공통의 위협, 감염병
감염병 위기는 인류가 문명을 만들면서 함

께 시작됐다.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간 흑사병과 20세기 초 약 5000만 명의 

사망자를 초래한 스페인독감 등은 전 세계 

역사에도 큰 영향을 준 최악의 팬데믹으로 

기억되고 있다.

최근 항공교통과 산업, 관광 등의 발달로 

인구 이동이 급증하고 도시화로 인구가 밀

집되면서 감염병 위기 우려는 오히려 높아지

고 있는 추세다. 1957년 아시아독감, 1968년 

홍콩독감, 2009년 신종플루(A형 독감), 

2014년 에볼라, 2015년 지카 등의 전파는 전 

세계적으로 공중보건의 위기를 초래했다.

에드워드 제너가 만든 세계 최초의 백신

(천연두 백신)과 파스퇴르의 콜레라, 탄저

병, 광견병 백신 이후 감염병에 대항하기 

위한 인류의 발걸음도 계속돼 왔다. 신종 

감염병 중에서도 에볼라의 경우 파비피라

비르(상품명 아비간)의 효과가 확인됐고 유

럽에서는 예방 백신인 얼비보가 승인됐다. 

조류인플루엔자와 신종플루(돼지독감) 등 

인플루엔자 관련, 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

미비르(상품명 타미플루), 자나미비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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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가 약 55만 명(7월 9일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인구 이동과 경제활동의 제한으로 생산·소비와 수출물량 감소, 국제 교류와 교육·문화활동의 지장 등 

사회·경제적 피해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OECD의 6월 발표된 고용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없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올해 4분기 실업률이 9.4%에 육박하고, 2차 발병 시에는 12.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08~2009년의 8.66%보다도 훨씬 심각한 것이다. 2020년 경제성장률은 전 세계 평균 -6.0%, OECD 평균 -7.5%로 예상했다. 

신종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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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매년 초 

그해 겨울에 유행할 독감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백신 제조사가 독감 백신을 생산한

다. 하지만 이 예측이 빗나갈 경우 백신의 

효과가 미약한 경우가 생긴다.

기존 항생제가 듣지 않는 다제내성균(슈

퍼박테리아)의 발생도 의료체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기존의 페니실린, 세팔

로스포린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반코마

이신이나 카바페넴 내성균이 등장하면서 

병원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병원체와 인류의 대결은 그 역

사가 매우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돌연변이

나 새로운 병원체의 출현과 그에 대응한 

치료제, 백신 개발이 반복되는 형태로 앞

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감염병 대응의 첨병 감염병 진단 기술,  

더 쉽고 더 빠르게 찾아내는 신속 진단으로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특히 환자가 

대규모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해외 등 

외부에서 유입될 경우 한정된 의료자원으

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염자와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찾아내야 한다. 감염

병 진단 기술은 크게 실시간 역전사중합효

소 연쇄반응(rRT-PCR) 등을 이용해 병원

체 특이적인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분자진

단,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혈청학적 진

단, 기타 영상의학이나 현미경적 진단 등의 

임상·미생물학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대량의 진단검사를 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분자진단과 혈청학적 진

단이다. 다만, 환자의 병리적 상태 등을 활

용하기 위해서는 CT 등 임상적 소견을 함

께 활용해야 한다.

특히 rRT-PCR 기술을 활용한 분자진단

은 이미 확립된 기술일 뿐만 아니라 바이러

스 병원체의 염기서열만 확보된다면 기술적 

장벽은 높지 않은 편이다. 다만, 해외에서 발

생한 변종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초 발생국과의 협조

가 필수적이다. 코로나19 진단키트의 경우

에도 중국이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았더

라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을 수 있다. 정확

한 염기서열을 모르는 경우 바이러스 유전

자를 증폭한 후 기존에 알려진 6종의 코로

나바이러스와 비교하는 판코로나바이러스

(Pan-coronavirus) 방식을 쓰나, 이는 검사

에 1~2일이 소요돼 다량의 검사를 하기 어

렵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감염병 확산에 신

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내 저

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으면서도 정확한 검

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rRT-PCR 검

사를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

록 돕는 진단키트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코

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기업이 전 세계적으

로 가장 앞서서 우수한 진단키트를 내놓으

면서 K진단키트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중

국에서 1월 10일 코로나19 바이러스 염기서

열을 발표하고 나서 다음 달인 2월 4일 최초

의 진단키트인 파워체크(코젠바이오텍)가 

식약처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올플렉스(씨젠), 디아플렉스Q(솔젠트), 

스탠더드 M(SD바이오센서), 리얼-Q(바이

오세움) 등의 진단키트 개발과 전 세계 수출

로 이어져 국내 기업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

는 계기가 됐다. 또한 꾸준히 진단검사기관

과 긴급사용 진단시약을 확대한 결과 현재

는 일일 3만 건 이상의 코로나19 진단검사

를 수행할 수 있다(6월 기준). 

품명 리렌자), 페라미비르(상품명 라피밥) 

등과 신종플루 백신이 개발되면서 인류와 

감염병의 전쟁에 하나의 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여전히 신종 감염병의 경우 뚜렷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경우도 많다. 지카, 

사스, 메르스 등과 관련해 상용화된 치료제

나 예방 백신은 현재 없는 상태다. 중증인 

경우에 한해 인공호흡기, 체외막산소화장

치(ECMO), 투석 등 대증요법이나 스테로

이드, 리바비린 등 일반적인 항바이러스제

제, 2차 감염으로 인한 폐렴을 막기 위한 광

범위한 항균제 도입 등의 방법을 활용하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볼 수 없다.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은 끊임없이 변이하는 특성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기가 어렵다. 유행하는 인플

루엔자 백신의 아형은 해마다 달라지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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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학적 진단은 면역화학진단이라고도 

하며, 항원-항체 반응을 통해 특정 단백질

의 유무를 찾는 방식이다. 측정 방식에 따

라 환자 검체 내 병원체(항원)를 검사하는 

항원검사(Antigen Test)와 감염 후 인체에

서 만들어진 항체를 검사하는 항체검사

(Antibody)로 구분된다. 정확도는 분자진단

법보다 낮고 감염 초기에는 진단이 어려우

나 결과 분석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 신속한 

진단이 가능하고, 체내 항체 형성 여부 등

을 판별할 수 있어 분자진단과 상호보완 관

계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PCL, 래피젠, 

SD바이오센서, 수젠텍 등에서 코로나19의 

혈청학적 진단키트를 출시했다. 혈청학적 

진단은 염기서열 분석이나 rRT-PCR 등 별

도의 장비와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분자진

단에 비해 간편하고 단순해 현장진단기기

(PoC)나 신속진단기기(RDT) 개발이 용이하

다는 장점이 있다.

진단기기 개발 분야 글로벌 비영리단체

인 FIND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단키트는 총 

591개 제품이 공개됐고, 상용화된 제품은 

490개다(5월 6일 기준). 분자진단 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진단키트는 309개가 공

개됐고 이 중 265개가 상용화됐다. 한국산 

분자진단키트는 23개 기업, 28개 제품이 

공개됐다. 또한 혈청학적 진단키트는 310

개 중 262개가 상용화됐고, 한국산 혈청학

적 진단키트는 9개 기업, 24개 제품이 공개

됐다.1)

다만, 기존 체외진단기기 관련 시장은 미

국과 유럽의 대규모 제약·의료기기 기업이 

주도하고 있어 rRT-PCR 장비 등 고가의 

기기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

하다. 일례로 RT-PCR에 기반한 분자진단 

시장은 Roche, Siemens, BD, Hologic, 

Qiagen, Luminuex 등이 전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2)

향후 우리나라가 진단 기술 강국으로 입

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기존 기업의 기술적

인 신뢰성과 서비스를 개선해야 하며 수요 

확보를 위한 규모의 경제 달성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질병의 원인을 동시에 분석하

는 멀티플렉스 기술이나 장비, 소프트웨어 

개발과 진단 솔루션, 자동화시스템, 장비 

등은 원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요

구된다. 

시간과의 싸움 치료제 개발, 

약물재창출을 통해 앞당긴다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등 일

부 바이러스 유래 질병에 대해서는 이미 치

료제가 개발됐다. 항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제제로 서두에도 언급했던 아비간, 조플루

자, 타미플루 등이 그것이다. 또한 기존에 

치사율이 50%에 이르던 에볼라 바이러스

에 대해서도 렘데시비르, 지맵 등의 치료제

가 개발됐고, 만성감염병인 AIDS 및 C형 간

염 치료제 등도 개발돼 있다. 감염병 치료

제 중에는 화합물 의약품 이외에도 완치자

의 혈장이나 동물세포 등을 통해 얻은 단

일 항체 등 항체에 기반한 의약품이나 단백

질, 줄기세포 등 바이오 의약품도 다수 포

함돼 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

구하고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대해서조차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경우도 많다. 가장 

큰 이유는 바이러스의 다양성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변종으로 인해 충분한 개발 기간

<그림 2> 항원항체 반응 기반 코로나19 현장진단기기 사용법
출처 : assaygenie.com

<그림 1> 식약처에서 긴급사용 승인된 
코로나19 분자진단시약
(코젠바이오텍 파워체크)

1)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년 5월
2) 출처 : 한국기업데이터,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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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구조
출처 : npr.org

이나 수요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

만 아니라 단기간에 대규모로 발생하고 어

느 순간 사라지는 감염병의 속성도 치료제 

개발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다. 신

약 개발에는 비임상과 임상 등의 절차가 필

요함에 따라 약 10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기

업에서 특정 감염병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

해도 그 개발 기간 내 감염병의 유행이 종

료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후에 재발생할지 

여부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을 투입하기는 쉽지 않다. 각국이 전염

병대비혁신연합(CEPI)과 세계백신면역연합

(GAVI), 우리나라에 설립된 라이트(RIGHT) 

펀드 등 여러 기구를 통해 국제협력과 민관 

협력에 나서고 있는 이유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사회적 영향이 매우 심각해 이미 각국의 많

은 기업이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바

이오렌더에 따르면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

19 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305개에 달하

며, 이 중 219개가 임상시험 중이다(7월 9일 

기준). 이 중 대다수는 기존에 타 질환에 대

해 적용되고 있던 치료제를 약물재창출

(Drug Repurposing)을 통해 용도를 바꿔 

코로나19에 적용하는 전략이다. 이는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이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

부 차원에서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파스퇴

르연구소를 통해 각각 2500여 종과 1500여 

종의 기존 약물에 대한 대규모 스크리닝을 

수행해 약물재창출 후보물질 발굴을 진행

한 바 있다. 7월 10일 기준 국내에서 임상시

험이 승인된 치료제는 모두 15개로, 그중 렘

데시비르와 칼레트라,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등 5개는 임상시험이 종료됐고 10건은 진행 

중이다(바이오스펙테이터, 2020년 7월 기

준). 특히 부광약품의 레보비르 캡슐(클레

부딘), 엔지켐생명과학의 EC-18, 신풍제약

의 피라맥스정, 종근당의 CKD-314, 크리

스탈지노믹스의 CG-CAM20, 대웅제약의 

DWJ1248 등은 2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종근당의 CKD-314는 나파모스타트 메실

산염 성분의 혈액항응고제(나파벨탄)로 한

국파스퇴르연구소의 약물 스크리닝 결과 

도출된 후보물질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해 승

인된 치료제는 3개로, 덱사메타손(영국), 아

비간(중국·이탈리아·러시아), 렘데시비르

(일본) 등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 WHO가 

주관하는 글로벌 임상인 SOLIDARITY에는 

100개 국가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하이드록시클로로퀸·클로로퀸과 칼레트

라에 대해서는 효과성 입증에 실패해 관련 

부분을 중단하기도 했다. 또한 이미 승인된 

치료제도 증상의 치명도나 중증도를 결정

적으로 낮추지는 못해 새로운 치료제의 등

장이 여전히 절실한 상황이다.

창과 방패의 대결 백신 개발, 근본 

해결책은 백신 플랫폼 기술을 통한 혁신
신종 감염병이 대규모로 발병할 경우 치

료제만으로 이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각 국가와 지역의 격리병동과 의료진, 의

료물품 등이 한계에 다다라 의료체계가 무

너지면 치료제가 있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 질병으로 위급

한 환자조차 위험에 처하게 된다. 설령 치료

를 받아 완치된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환자

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

서 질병이 발생하기 전 해당 질병에 대해 면

역을 형성해 예방하는 방법이 보다 근본적

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

이 백신이다. 바이오렌더에 따르면 7월 9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153개의 백신이 개발 

중이고, 이 중 29개가 임상시험 단계에 있

다. 또한 우리나라는 7월 10일 기준 국제백

신연구소의 INO-4800과 제넥신의 GX-19 

등 2개가 임상 1/2a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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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백신 개발에도 많은 한계가 있다. 

우선 백신은 환자가 아닌 정상인을 대상으

로 하며, 다수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접

종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필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치료제에 비해 

대량의 공급을 필요로 함에도 일반적으로 

화합물 의약품 등에 비해 약물의 유효기간

이 짧은 점도 문제다. 청정란이나 동물세

포 등을 통해 생산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 전 세계적인 

팬데믹 발생 시 백신 생산국가나 선진국 

위주로 백신을 공급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해외 기업이 백신을 이미 개발했더라도 주

요 감염병 관련 백신의 국산화를 통한 백

신주권론이 힘을 얻는 이유다. 일례로 현

재의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 20억 개의 백신이 필요하다는 주장

도 있다.3) 이 경우 생산뿐만 아니라 각국의 

의료보험이나 공적의료를 통한 비용 부담 

문제, 빈부 격차로 인한 백신 불평등 문제, 

종교나 기타 개인의 선택에 따른 접종 거

부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병원체 및 백신의 성격에 따라 접종 후 면

역기억의 지속 시간도 상이해 경우에 따라 

장기적 효과가 없거나 미약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백신 자체가 갖는 높은 특이성으

로 인해 변종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점도 한계점이다. 정상인을 대상

으로 백신 예방접종 후 바이러스를 주입

하는 임상시험을 ‘휴먼 챌린지’라 부르며, 

백신 개발 속도를 높이는 데는 가장 효과

적인 방법이나 피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점도 제기된다. 

WHO에서는 강력한 과학적 정당성과 위험 

대비 높은 잠재적 이익, 대중의 연구 참여 

등 휴먼 챌린지를 윤리적으로 수용하기 위

한 필수 조건 8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백신의 경우 약물재창출이 불가능하나 

해당 병원체(항원)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사

용하므로 치료제 대비 작용기전과 개발전

략이 단순해 신약 개발에 비해서는 개발 기

간이 짧은 편이다. 기존 백신의 단점을 줄이

고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DNA 백

신이나 RNA 백신 등 새로운 백신 플랫폼의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DNA 백신은 기존 백신에 비해 생산이 쉽

고 안정적이어서 보관하기 편리하며, 항체 

생성(체액성 면역) 외에도 T세포 활성화를 

통한 세포성 면역도 가능하다. 축산 분야에

서는 말의 West Nile Virus와 닭의 H5N1 조

류인플루엔자와 관련된 DNA 백신이 미 농

무부(USDA)를 통해 승인됐다. mRNA 백신

의 경우 비바이러스 전달체로도 전달 가능

하고, 항원 잠재력과 면역 자극 성질이 높

지 않으며, Genomic DNA에 삽입돼 발생

할 수 있는 돌연변이 유발 위험이 작다는 장

점이 있어 DNA 백신의 대안으로 최근 활

발히 연구되고 있다. 아직까지 DNA와 

RNA 백신 중 인체 대상으로 시판되고 있

는 백신은 없으나, 코로나19를 통해 이들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모더나의 mRNA 플랫폼과 이노비오의 

DNA 백신 플랫폼은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초기에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점과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임상을 

진행 중인 2개 백신 중 제넥신의 GX-19는 

DNA 백신이다

그 외에도 바이러스벡터 백신, 바이러스

유사입자(VLP), 재조합 단백질 백신, 항원

보강제와 비침습적 전달, 마이크로니들을 

포함한 체내 전달 기술 등 다양한 플랫폼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 기술

은 일단 개발되면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해 신종 감염병 발생 

초기에 빠르게 백신을 개발하고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림 4> 2020년 모더나와 이노비오의 주가 변동 그래프
출처 : The Motley Fool

3) 청년일보, 6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아세안 주요국들은 헬스케어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질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아세안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 

중산층의 헬스케어 수요 증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은 아세안 차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편중돼 있는 헬스케어 기반을 아세안 전역으로 확산해 보다 

많은 지역에서 의료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산업을 보편화하고 표준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또 다른 움직임은 헬스케어산업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이다. 아세안 주요국은 헬스케어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비대면 진단 및 처방이 가능한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Post 코로나19,
아세안의 디지털 헬스케어 성장 가속화 

THEME
TREND & 

ISSUE
임병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베트남사무소 소장]

아세안의 경제성장과 헬스케어 수요
현재 아세안 시장 규모는 세계 8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2030년에

는 중국 미국 인도에 이은 세계 4위권 규모의 시장으로 도약할 것으

로 예측되고 있다. 6억 명이 넘는 소비 시장에 경제성장률이 타 경제

권보다 높고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점 역시 타 권역에 비해 투자 매력

AUgUST  2020

도가 월등히 높은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아세안은 지정학적으로 유

럽,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해상물류의 전략적인 요

충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을 비롯해 다국적 기업의 탈중국 확산

세가 더해져 아세안은 중국과 함께 글로벌 제조 기반으로서의 역할

과 비중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New  Technologies  of  the  Month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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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은 글로벌 제조 기반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의료 및 헬스케어 기반

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에 따르

면 동남아시아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평균 0.6명으로 한국

(2.39명)과 독일(3.7명) 등 선진국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자료에 따르면 아세안은 출산율 저

하와 더불어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50년까지 65세 이

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해 2010년(4.8%)의 3배에 이를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과 함께 중산층 확대, 흡연율·과

체중·비만율 등 잠재적 질병 요인이 늘고 있어 아세안의 헬스케어 수

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의 대

유행은 아세안의 건강 관리에 대한 수요를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①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 의료 시장 및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투자의 지속적인 개방

② 의료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③ 보건관광, e헬스케어 서비스 등 잠재력이 높은 분야 육성

④ 강력한 의료보험 시스템 촉진

⑤ 의료 전문가의 이동 촉진

⑥ 전통적인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강화

⑦
의료 제품 거래 촉진을 위한 새로운 의료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가이드라인 발행

<그림 1> 글로벌 헬스케어 인프라 경쟁력 
출처 : https://theaseanpost.com/article/healthcare-why-are-thais-worried

<그림 2> 아세안의 경제성장률, 인구, 의료비 지출 
출처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 database

<표 1> 아세안경제공동체(AEC) BLUEPRINT 2025 헬스케어 분야 정책
출처 : 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2025

아세안의 헬스케어 협력 전략
아세안은 지역 내 헬스케어 공급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청사진 2025’를 수립하고, 헬스케어산업의 개발과 

국가 간 표준화를 골자로 하는 전략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 AEC 2025 의료 분야 협력 청사진은 아세안의 의료서비

스 범위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 투자를 늘리고, 아세안 내 의료 분야 

표준화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의료시설, 제품 및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지역 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질의 의료 수요에 부

응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의료산업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실제로 아세안은 의료장비의 표준화 및 지역 내 보급 확산을 위한 

아세안 의료기기 지침(AMDD)을 제정해 아세안 국가 사이에서 의료

장비 제조업체의 등록 절차를 용이하게 했다. 하지만 이 청사진은 지

역 내 의료서비스의 통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

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상대적인 투자여력과 의료기반이 

잘 갖춰진 일부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의 헬스케어산업 발전

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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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의 헬스케어 투자 현황
싱가포르와 일부 국가를 제외한 아세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FDI(외

국인직접투자)와 민간투자는 헬스케어산업 발전의 중요한 요소다. 

상대적으로 헬스케어 기반이 열악한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경우 

의료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점유율이 20% 이하인 반면, 다른 아세안 

국가는 30%에서 60%를 상회하고 있다.

아세안의 헬스케어 수요 증가와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을 제외한 아세안 국가의 의료

시설에 대한 투자에 있어 FDI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FDI가 

아세안 헬스케어에 투자한 금액은 아세안에 투자한 총금액의 1% 수

준이나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 자본이 투자 대상국의 토지

를 직접 매입해 공장이나 사업장을 짓는 투자 방식인 그린필드 투자 

프로젝트는 2009~2013년 14억 달러에서 2014~2018년 20억 달러

로 지난 10년간 43%로 증가했으며, 남미와 카리브해 같은 개발도상

국과 비교하면 아세안 헬스케어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세안 주요국의 헬스케어산업 육성 현황

싱가포르 - 싱가포르 정부는 바이오의학 분야를 경제 발전의 주

요 성장동력으로 인식해 왔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헬스케어 

허브 구축에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지속해 왔다. 싱가포르 정부는 

중장기 투자 전략인 RIE2020을 통해 질병 영향, 싱가포르의 우수

성, 국가적 필요성 등의 요인을 토대로 암, 심혈관질환, 당뇨병 및 

기타 대사·내분비질환, 전염병, 신경 및 감각 장애 등 5개 치료 중

점 분야를 지정해 의료 솔루션, 혁신적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개

발을 위한 연구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연구원, 임

상의학-과학자, 혁신가, 기업가, 투자자를 연계하는 포괄적인 헬

스케어 생태계를 구축했다. 현재 싱가포르 HBMS 산업클러스터는 

다양한 다국적 기업, 현지 기업, 스타트업 등이 입주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제약·바이오로직스, 의료 기술 협업을 넘어 개인 

돌봄, 식품·영양, 원격모니터링 솔루션 등으로 헬스케어산업 영역

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에 따라 싱가포르의 헬스케

어 시장은 2020년 현재 298억 달러 규모이며 2029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한 687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 

신종 전염병 확산 등에 대한 초기 상황 진단, 정밀한 모니터링 및 후속 

조치 역량 강화를 통해 싱가포르 국민의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서비

스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림 4> 지역별 헬스케어 분야의 그린필드 투자 현황(Billions of Dollars) 

출처 : UNCTAD

<그림 5> 싱가포르의 바이오메디컬 산업클러스터 
출처 : SINGAPORE EDB

<그림 3> 아세안 의료시설 민간 투자 비중 
출처 : National Sources, WHO and Media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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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태국 - 태국 정부는 헬스케어산업을 국가적 핵심 동력 산업으로 

지정하고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지속해 왔으며, 그 결과 글로벌 헬스

케어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센터가 발간한 

2019년 국가별 헬스케어 지수에 따르면 태국은 종합 점수 73.2점으

로 6위를 차지했다. 이는 주변 아세안 국가와는 월등한 차이로, 주요 

선진국과도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태국 보건부는 2016년 eHealth 전략(2017∼2026)을 수립하고, 헬스케

어산업의 디지털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건강 관리, 공공의료 관리 비용 절감 성공, 보건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의 

연계를 통한 혁신 개발 및 서비스에 가치를 부가할 수 있는 기회 창출, 의

료서비스에 대한 참여와 지속 가능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태국 정부의 eHealth 전략에 따라 2018년도 이후 H4U(개인 

건강 프로필 앱), Smart Health ID(환자 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기본 

케어 클러스터 앱(Telehealth 및 Telemedicine) 등 다양한 의료 애플

리케이션이 출시됐으며, 최근 인공지능(AI) 및 5G 기술을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마련해 보급함으로써 의사들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빠르게 진단하고 처방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정부는 Malaysia 10th Plan(2010∼2015)

의 헬스케어 육성 전략이 질병의 패턴 변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출

현, 의료 결과에 대한 공공 및 정치적 기대치 상승 등 다양한 이슈에 

직면하자 Malaysia 11th Plan(2016∼2020)을 통해 의료서비스와 시설

의 보급 확대,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 강화, 품질관리제도 강화 등

을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

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스마트 헬스케어 선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

로 2020년 헬스케어 예산을 전년 대비 6.3% 증가한 306억 링깃(약 

72억 달러)으로 책정하고, 의료 인프라 개선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세안 내 산업 4.0을 리딩

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료 분야

에 5G,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해 활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2017년부터 정부 및 민간 의료시설, 서비스를 포괄하는 의료정보시스

템인 MyHDW(Malaysian Health Data Warehouse)를 구축해 환자 치

료정보시스템(SMRP) 및 환자등록정보시스템(PRIS)을 통합 관리하

고 있다. 2018년에는 보건부, Collaborative Research in Engineering, 

Science and Technology(CREST) 및  Microsoft Malaysia 간 디지털 의

료환경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니셔티브 수립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는 의료서비스 제공 및 솔루션의 디지털 혁신, 공동 

클러스터 개발, 산업 및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인재 개발 및 디지털 

헬스 혁신 허브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말레이시아는 코로나19 대응에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적

극 활용하고 있다. Health Digital Technologies SDN사의 ‘Doctor 

Digital Call’은 1600명 이상의 민관 병원 전문가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그림 6> 태국의 eHealth 전략(2017∼2026) 개요 
출처 : eHealth Strategy, Ministry of Public Health(2017∼2026)

<표 2> 싱가포르의 바이오메디컬(의료 기술) 성장동력
출처 : https://www.nrf.gov.sg/rie2020/health-and-biomedical-sciences

<그림 7> Doctor Digital Call 플랫폼의 코로나19 지원 기능 
출처 : https://www.doctoroncall.com.my/medicine/coronavirus-covid-19-test-kit

①

표준화된 
모바일 장비의 
활용

모바일 헬스(mHealth)의 세계적 적용 증가 추세에 대

응, 모바일 기반의 의료서비스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의료 솔루션 개발 및 제공, 확장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모바일 장비를 활용한 의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낮출 수 있는 장점 보유

② 협업 디자인
기업이 개발하는 의료 지원 시스템이 라이프스타일과 

통합될 수 있도록 의사, 환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

견을 반영하는 설계 방식 도입

③ 민관 협력

국가연구기구는 연구개발(R&D)과 응용의 격차 해소

를 위해 학계 및 업계 파트너를 연결하는 헬스 기술 컨

소시엄(HealthTEC)을 운영하고, 협업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④
초기 단계 
자금 지원

아시아로 진출하려는 해외기업을 포함해 창업기업의 

초기 투자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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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Halodoc 플랫폼 
출처 : www.halodoc.com

활용한 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상대적으

로 취약했던 인도네시아의 헬스케어 시장이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2025년까지 363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아세안의 헬스케어산업 협력 방안
아세안의 강한 경제 성장은 중산층의 규모 증가에 기여한 반면 기

존 열대성 질병과 함께 비만, 당뇨 등 복합적인 질환이 증가하면서 양

질의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키우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기

반해 아세안의 헬스케어 시장은 2025년까지 7400억 달러 규모로 성

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아세안의 하위 5개국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평균 0.8명으로 세계 평균(1.5명)보다 훨씬 낮고, 1000명

당 2.3명인 싱가포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들 국가가 보유한 기존 

기반시설은 아직까지 광범위한 만성질환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 아세안은 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필요

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아세안의 헬스케어 시장은 대규모 투자여력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이나 소규모 병원을 운영하는 지역 헬스케어 그룹에 의

존해 왔다. 하지만 최근 산업 4.0에 기반한 AI 기반 의료 영상, 건강

한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는 앱, 환자와 의사 간 원격소통을 지원

하는 플랫폼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다양한 기술을 보유

한 공급자의 헬스케어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아세안 수요자의 구매력을 고려할 때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기존 

헬스케어 모델뿐만 아니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혁신적인 솔루션

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아세안의 높은 모바일 보

급률과 증가하는 모바일 사용자 수는 최근의 코로나19 대응 방안으

로 부각되고 있는 건강 관련 모바일 앱의 확산을 통해 헬스케어의 디

지털화를 더욱 촉진하는 원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싱가포르와 바이오·의료 분야 공동 R&D

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아세안의 다양한 헬스케어산업 역량과 협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협력 전략은 부재한 상황이다. 태국, 말레

이시아와 같은 기술 보유국과의 공동 R&D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

편, 산업 ODA를 통한 한국형 헬스케어 모델의 보급 확산, 디지털 기

술 기반의 비대면 진단, 처방을 위한 솔루션의 수출 지원 등 우리나라

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의 헬스

케어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기술 협력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환자의 진단 및 처방을 지원하는 말레이시아 내 최대 규모의 디지털 

헬스 플랫폼으로, 최근에는 모바일을 이용한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 예약, 선별진료소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의료 기술

의 현대화와 도시-농촌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ICT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

트폰 응용 프로그램 및 원격진료와 같은 혁신적인 솔루션은 인도네

시아의 건강 관리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도서 지

역을 대상으로 한 헬스케어 서비스의 지원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까지 의료 및 교육 분야에서 자사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5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다. 이를 계기로 IT 의료 스

타트업이 활발하게 발전하는 추세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Halodoc 

(온라인 상담 시스템, 의사·약국 및 의료 실험실 서비스 연결 모바

일 앱), Alodokter(건강 및 복지 관련 뉴스 포털), TeleCTG(임산부 대

상 심전도 스캔 및 건강 원격진료 앱), Tanyadok(무료 온라인 상담, 

NGO 디지털 캠페인 및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 

K24Klik(온라인 약국) 등을 꼽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이 코로나19 대응에 보

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의사 및 병원의 부

담을 줄이기 위해 Alodokter, Halodoc 및 GrabHealth 등을 활용해 의

료 정보 제공, 의사의 화상 진단 및 처방까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

해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자와바랏 주는 4900만 

명의 시민에게 코로나19 진단 예약을 위한 자체 원격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Halodoc 앱을 통한 의약품 원격구매 및 GoJeck을 

Augus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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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말하다
R&D 우수기업

취재 조범진  
사진 김기남

올해로 창립 44주년 맞은 프리미엄 주방가전 전문기업

올해로 창립 44주년을 맞은 쿠첸은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철학 아래 프리미엄 

주방가전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쿠첸은 고객 중심 마인드를 기반으로 앞선 기술 경쟁력과 차별화된 디자인의 제품을 선보

이고 있다. 프리미엄 밥솥 시장에서는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 뛰어난 사용 편리성으로 새

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외국산 중심이었던 전기레인지 시장에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

드 레인지를 출시해 제2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7월 말에는 ‘플렉스쿡

(FlexCucTM)’이라는 올인원 조리가전 브랜드를 론칭해 요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올인원(All 

in One) 조리가전 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8년에는 전기밥솥업계 최초로 3회 연속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에 성공했으며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문화를 소비자와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쿠첸체험센터를 오픈하는 등 

고객 생활의 품격과 가치를 높여주는 브랜

드로 거듭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쿠첸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는 

충남 천안에 있으며, 지난해 1월에는 밥솥

의 핵심은 ‘밥맛’이라는 신념 아래 점점 더 

다양해지는 고객의 밥맛 취향에 대응하고

자 밥맛연구소를 출범시켰다. 이 연구소에

는 밥 소믈리에를 비롯해 쌀과 밥에 대한 

전문지식, 설계 기술을 갖춘 연구원이 소속

돼 밥맛 알고리즘 연구와 이 알고리즘을 최

상으로 구현하는 제품 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R&D)은 기본적으로 사업화를 

통한 이익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R&D의 저변에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인류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R&D 우수기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바로 기술보인(技術保人)의 사상이다. 이런 점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프리미엄 디자인으로 

주방가전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는 

㈜쿠첸의 R&D 능력과 철학은 확고하다. 

바로 풍요롭고 행복한 주방을 만드는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늘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고객 만족’에 절대가치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인의 밥상부터 세계인의 식탁까지 
모두 아우르다 
혁신적 기술과 프리미엄 디자인으로 생활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쿠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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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원 조리가전 플렉스쿡 출시, 요리 패러다임 바꾼다

쿠첸이 야심 차게 선보인 올인원 조리가전 플렉스쿡은 명실상부한 쿠첸 기술력의 결정체

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신홍기 쿠첸연구소 부소장은 “플렉스쿡은 쿠첸이 글로벌 주방가전 전문기업

으로 나아가는 데 바탕이자 동력이 될 제품”이라면서 “쿠첸은 밥솥의 수출 확대를 추진한 바 

있으나 국내 밥솥은 한국인의 입맛과 디자인 취향에 맞춰 설계돼 글로벌 시장 공략이 어려웠

다. 이런 가운데 중국산 인스턴트 팟의 영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압력쿠킹 가전의 입지가 

확대됐고, 모터가 달린 신개념 가전 쿡프로세서(Cook Processer)가 주방가전의 신규 카테

고리로 형성됐다. 이에 착안해 중국산 저가 전기압력솥과 차별화된 고가의 제품을 개발했다. 

또한 독일의 전문 조리기기 브랜드인 써머믹스를 필두로 유럽에서 형성된 약 4조 원대의 프

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차별화된 콘셉트로 쿡프로세서 개발을 추진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플렉스쿡”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신 부소장은 “플렉스쿡은 힘과 속도를 조절하는 SR모터 기반의 블레이딩 기술을 

신규 개발해 적용했으며, 여기에 온도를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는 쿠첸 고유의 인덕션 기술

을 융합했다”면서 “주요 타깃 고객은 요리

를 잘 못하는 신혼부부부터 요리에 열의

를 가진 소비자까지 다양하며, 고객 니즈

(Needs)를 만족시키는 맞춤형 콘셉트 조

리가전의 특장점을 바탕으로 초기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했으나 코로나19 등의 이슈

로 7월 국내 출시를 먼저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비록 초기 사업화 전략과 

달리 국내 출시가 먼저 이뤄졌지만 플렉스

쿡이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면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자신한다”면

서 “이를 위해 당사는 가열+블렌딩 신개

념 조리기기의 사용법을 알리고자 디지털 

콘텐츠 마케팅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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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으로 플렉스쿡 사용법을 알리면 이를 고객이 콘텐츠로 창출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요리를 단순히 ‘먹는’ 개념에서 ‘보고 즐기는’ 개념으로 확

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쿠첸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IH+압력(밥솥), 인덕션레인지, IH+블

렌딩(플렉스쿡) 등으로 조리 관련 프로페셔널 라인업을 확대하고 레시피 콘텐츠와 쿠킹디

바이스(Cooking Device)를 사물인터넷(IoT)과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조리가전 생태계 구축

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 부소장은 “플렉스쿡은 한국산 가전의 기술-콘텐츠 융합형 사업으로 중국산과 차

별화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리의 즐거움이라는 글로벌 공통 콘셉트 아래 

지역별 조리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개발하고 이를 다시 확산하는 콘텐츠 융합 조리가전의 첫 

제품이기도 하다. 향후 밥솥, 오븐, 전기레인지 등 조리가전에 이를 확대 적용하는 데 있어 신

호탄이자 촉매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고부가가치 사업영역 확대와 글로벌 주방가전 전문기업 목표

한편 플렉스쿡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주방가전 전문기업으로 고객 입장에서 고객이 필

요로 하고 갖고 싶은 제품, 사용 시 편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쿠첸의 노력이 있었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밥솥의 주요 핵심 기술인 온도 제어, 화력, 압력, 밥맛 구현 기술을 손꼽

을 수 있다. 신 부소장은 “쿠첸은 오랜 시간 밥솥을 개발해 오면서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

과 노하우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기존 핵심 기술을 더욱 고도화

했다. 내솥의 열 감지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비접촉 적외선(IR)센서’, 

발열 면적이 극대화돼 화력이 더욱 강화된 

‘3단 IH 발열체’, 강화된 화력과 온도 제어 

등이 그것”이라며 “이를 활용해 고객이 요

구하는 다양한 밥맛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가마솥밥, 돌솥밥 특화 메뉴’를 국내 최

초로 개발했으며, 이 기술을 적용한 IR압력

밥솥을 2016년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2017년에는 사용자의 목소리만으로도 원

하는 밥을 지을 수 있는 음성인식 기술을 

탑재한 밥솥을 국내 최초로 출시한 바 있

다”고 말했다. 

이어 신 부소장은 “쿠첸은 자체 보유한 IH 

(Induction Heating) 기술로 전기레인지를 

만들고 있다. 2010년 당시 국내 전기레인지 

시장은 고가의 외국산 제품이 주를 이뤘다. 

이런 환경 속에서 쿠첸은 자체 보유한 IH 기

술을 활용해 국내 고객의 주방환경에 최적

화된 한국형 IH 전기레인지를 출시했으며, 

이후 지속적인 R&D로 2016년에는 국내 최

초로 Free IH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개발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 및 목표에 대해 

신 부소장은 “플렉스쿡의 경우 최근 식문

기술을 말하다
R&D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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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트렌드인 ‘외식의 내식화, 내식의 미식

화’에 대한 소비자의 미충족 욕구(Unmet 

Needs)를 만족시키기 위해 쿠첸 셰프를 

활용한 레시피 콘텐츠 제작과 쿠킹클래스

를 포함한 체험 마케팅을 적극 전개할 예

정이며, ‘디바이스+콘텐츠+IoT’ 융합사업

으로 쿠첸의 기술 경쟁력을 더욱 높일 계

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쿠첸은 주방가전 제품군을 집중적

으로 육성,  레시피 콘텐츠를 기반으로 조리

의 편의성과 각 고객의 연령별 미충족 욕구

를 만족시키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할 계

획이다. 이를 통해 밥솥회사에 그치지 않고 

플렉스쿡을 비롯한 프리미엄 주방가전 제

품을 다양하게 선보여 고부가가치 사업영역

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주방가전 전문기업

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INTERVIEW 
신홍기 ㈜쿠첸 연구소 부소장 

고객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쿠첸 R&D의 비결이다         
-제품에 고객의 ‘삶의 가치’를 녹이는 자세와 능력 필요

-자신들만의 아이덴티티와 기술력 확보만이 생존력 높인다

Q 쿠첸의 R&D 전략과 역량은 무엇인가?

 A 쿠첸의 연구소는 편리함을 넘어 맛과 멋을 선보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국내 최초 IR 압력밥솥에 이어 IoT를 결합시켜 자동 

요리가 가능한 전기레인지도 구현했다. 특히 7월에 출시된 쿡프로세서 플렉

스쿡은 연구소의 모든 R&D 역량을 집결한 제품이다. 지금까지 쌓아온 쿠첸

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신개념 올인원 조리가

전을 탄생시켰다. 식문화를 한층 더 높여주는 플렉스쿡은 고객과의 지속적

인 소통으로 완성된 제품이다. 즉, 이 모든 것을 합하면 고객이 제품을 사용

하면서 달라질 삶의 가치를 제품에 녹이는 것이 바로 쿠첸의 R&D 전략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쿠첸의 R&D 근간은 인재다. 우수한 연구인력

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 발굴

을 위한 선행 연구조직을 서울 삼성동 본사에 개소해 우수한 인력과 인프라

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Q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과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A 중견·중소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각 기업만의 ‘핵심 역량’

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쿠첸에서도 핵심 역량 육성을 위해 다방면으

로 노력하고 있다. 국책연구과제 또한 퍼스트 무버(First Mover)의 자세로 변

화하는 식문화에 부합하면서도 차별화된 콘셉트의 주방조리가전을 선보

이기 위해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요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시장을 

선도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중

견·중소기업은 빠른 의사 결정이 가능하고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므로 다른 기업은 할 수 없는 자신만의 아이덴티티와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Q 쿠첸의 기술이 사회적 가치 형성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

는가?

 A 가사는 가정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한 활동으로 ‘노동’이라

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고충이 많은 일이다. 쿠첸은 이러한 가사 부담을 덜

어주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전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플렉스쿡 

또한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요리하는 가사의 어려움은 덜어주고 

노동이 아닌 즐거움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다. 이와는 별도

로 쿠첸의 경영이념은 고객중심경영, 소통경영, 스마트경영이다. 고객을 먼

저 생각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상생과 동

반성장을 실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형성과 더불어 사

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랑의 밥상’이라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대상 

요리교실을 진행했으며, 3월에는 코로나19 확산 속에 사회 취약계층과 특

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위생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쿠첸 젖병소

독살균기 200대를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활

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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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새로 나온 기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 과제 중 

최근 성공적으로 개발이 완료된 신기술을 소개한다.

전기ㆍ전자  2개, 바이오ㆍ의료 2개, 세라믹 1개로 

총 5개의 신기술이 나왔다.

세라믹

■고분해능 의료기기용 3인치급 

산화물 신틸레이터 단결정 성장 기술

A U G U S T   

2 0 2 0   

바이오ㆍ의료

■절연 구조가 구비된 전기 수술(모노폴라)용 

다자유도 엔드 이펙터의 개발 및 이를 채용한 

핸드헬드 다관절 최소침습용 수술기구 

‘아티센셜(ArtiSential)’

■TSDT를 이용한 단백질소재 유전체 조절효소군 및 

역분화 줄기세포 유도인자군의 개발 및 상용화

전기ㆍ전자

■기후환경 변화 대응 운전자 시인성 향상을 위한 

색온도 변환 스마트 LED 전조등 제품화·표준화 기술  

■멀티충전용 공진주파수 자동조정 

무선전력송신 SoC 및 송신모듈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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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술은 세계 최초로 개발

된 색가변형 헤드램프 개발 

기술로, 광원에서 광학계, 전

자·회로, 카메라, 영상처리 

및 인공지능 기술까지 통합

적으로 적용된 대표적인 융

합형 혁신 기술 개발입니다. 

산학연의 공동 개발 결과가 

각 부품 및 모듈, 제품까지 

모두 사업화가 이루어진 우

수한 연구개발 성과입니다.

주재영 한국광기술원 

연구개발책임자

이처럼 다양한 기관의 공동 연구를 통

해 CCT 가변 Low/High Beam/Adaptive 

Driving Beam에 최적화된 LED 개발을 

완료, 사업화에 성공했다. 더불어 CCT 

가변 Full LED Head Lamp 회로, 제어부 

설계 및 영상/센서통합 SW개발을 완료

하는 결실을 맺었다. 이를 통해 기후 및 

도로 환경에 따른 시인성 전조등 제어 기

술의 응용 분야를 확대하며, 국내 자동

차 전조등 시장과 애프터마켓 시장의 사

업 활성화가 기대 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박명시(Mesopic Vision) 조건에서 색온도 

가 다른 백색 LED 조명이 시인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됐다. 일반적인 야간 운전에서는 색온도가 높은 LED 광원 

이 할로겐이나 HID 광원에 비해 시인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최근 도로 조명 조건에 따라 색온도가 시인성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환경 조건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유럽의 선진사 들은 운전자의 시인성을 ‘안

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판단하고 있으며, 다양한 평가 기법과 실

측 데이트를 기반으로 안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반도체㈜가 본 연구과제 를 통해 핵심 기술인 3000∼

6000K CCT 가변 전조등 LED 개발 을 비롯해 CCT 가변 전조등

에 최적화된 LDM, MCU, Matrix Board 등을 개발했다. 본 연구과

제에는 주관기관인 서울반도체를 비롯해 한국광기술원, 에스팩㈜, 

에이엠에스, 에이테크솔루션, 건양대 산학 협력단, 순천대 산학협

력단, 영남대 산학협력단 등이 참여했다. 

서울반도체㈜
031-437-6788 / www.seoulsemicon.com

기후환경 변화 대응 운전자 시인성 향상을 위한 
색온도 변환 스마트 lED 전조등 제품화·표준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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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수요연계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 / 전기ㆍ전자

는 공진형 무선충전 기능 집적화, MCU 

연계 및 외부 주파수 수용 가능한 유연

한 구조 등을 실현했다. 

또한 SoC를 이용해 모든 무선충전 표

준에 대응되는 Tri-mode Tx 시스템 모

듈을 개발했다. 이와 관련해 각 무선충전 

표준을 만족하는 프로토콜을 구현했다. 

이외에도 무선충전 수신기(Rx)의 자동 

판별을 통해 해당 무선충전 수행, 상이한 

동작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는 안테나 기

술 등을 실현했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 확보한 핵심 기술

인 공진 방식 무선전력송신용 SoC 설계 

및 모든 무선전력전송 표준에 대응하는 

송신시스템 기술은 사용자 편익을 향상

시키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 더불어 사물인터넷(IoT) 전

력 공급 기술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고 유

비쿼터스 구현 및 타 산업 분야로의 확산

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휴대전화를 시작으로 

스마트 워치, 가전, 미용, IoT  

등 거의 전 부문에 무선충전

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

한 무선충전 및 무선전력전

송 시장에 맞추어 맵스는 양

대 기술의 제품 확보 및 시장

을 개척하고 있으며, 향후 전

기자동차 무선충전 기술을 

확보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회사로 성장해 나갈 계

획입니다

이준 총괄책임자 

무선충전 시장이 개화하면서 시장 선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다. 더불어 모바일 기기의 성능과 사용 시간의 괴리가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통합 솔루션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맵스가 ㈜오라컴디스플레이, 울산과학기술원

과 공동 연구를 통해 공진형 중심 무선충전 송신(Tx)용 SoC를 개

발했다. 이와 관련해 AFA(Air Fuel Alliance) 표준을 중심으로 하

㈜맵스
02-574-4211 / www.mapsemi.com

멀티충전용 공진주파수 자동조정 
무선전력송신 SoC 및 송신모듈 시스템

Tri-Mode Tx의 AFA용 Antenna와 Drive Circuit, QPC(qi) Antenna는 미부착

주파수 변환 Tri Mode SoC 및 회로

(위) Tri-Mode Tx와 Rx : AFA와 WPC(qi)를 동시 구현 가능
(아래) 애플이 추구했던 AirPowerTM의 실제 구현

IP 검증용 샘플(MAP7203)

Boost 컨버터 Auto-tune 스위치 구동 부

Class-E 파워앰프(choke coil 포함) Auto0-tune 스위치

파워앰프 출력 전압 peak detect Load 스위치

Hard switching detect EMI 필터



26        /        New  Technologies  of  the  Month

기술을 말하다이달의 
새로 나온 기술

핵심소재경쟁력강화  /  정보통신핵심소재경쟁력강화  /  정보통신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 바이오ㆍ의료

리브스메드는 독보적인 기

술력을 기반으로 환자의 건

강 증진에 기여하며, 글로벌

을 선도하는 제품을 만들어 

인류의 생명 연장에 공헌한

다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

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강

경수술 분야에서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

하는 의료기기 회사로 성장

하며 전 세계 의료 분야 발전

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정주 총괄책임자 의료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

만 일반적으로 관절 동작이 가능한 구조

에 절연체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로봇수술의 경우 관절구

조 밖에 절연 커버를 씌우는 방법을 보호

수단으로 사용했으나 절연 커버가 관절

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리브스메드는 이러한 구조적 한

계를 극복하고, 절연체를 관절구조 안에 

갖춘 독자적인 형태를 고안해 전기와 관

절의 성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모노폴

라 수술기구를 개발했다. 

리브스메드는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

험연구원,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본 

연구과제에 참여해 수술로봇의 한계를 극

복하고, 의료진이 저비용으로 반력 전달 

및 전기수술기구의 관절 성능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외과수술에 혁명을 가

져온 다관절 성능을 전기수술 작업에도 

구현해 복강경수술에서 손쉽게 정밀함과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복강경수술에서 로봇수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다관절 

성능이다. 다관절 성능은 수술기구의 각도를 의사가 원하는 대로 

구현하게 함으로써 복강경수술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공간적 움직

임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로봇은 전기수술기구 장착 시 이러한 

관절 성능에 제한이 생기고, 기존 수술에 비해 고가의 비용 부담과 

원격조종으로 인해 반력 전달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

에 따라 반력 전달이 가능하고 전기수술 시에도 관절 성능이 구현

되는 저비용 수술기구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러한 가운데 ㈜리브스메드가 본 연구과제를 통해 전기수술 시

에도 다관절 성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절연구조를 구비한 다관절 

수술기구 ‘아티센셜(ArtiSential)’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바이폴라 제품은 비교적 낮은 출력에서 동작하므로 엔드 툴에 

절연 구조를 구비하기 용이하나 모노폴라 제품의 경우 바이폴라 

제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출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절연체 

구조가 완벽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은 전기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리브스메드
070-7708-3211 / www.livsmed.com

절연 구조가 구비된 전기 수술(모노폴라)용 다자유도 엔드 이펙터의 개발 및 
이를 채용한 핸드헬드 다관절 최소침습용 수술기구 ‘아티센셜(ArtiSential)’

아 티 센 셜

Monopolar Precise DissectorMonopolar Sci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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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질환으로 인한 불·난치

성 환자의 체세포를 떼어내 

iCP-RF를 처리하고, 여기에 

CP-Cas9을 처리해 질병을 

일으키는 타깃 유전자를 정상

으로 교정한 환자유래 유도만

능줄기세포주를 구축해 치료

제 개발에 이용하거나 직접 

환자에 투여하는 줄기세포 치

료법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입

니다.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신약 개발을 통해 미래 가치

를 창조하고 불·난치병으로

부터 고통받는 환자들이 생명

연장, 생명보존을 이룰 수 있

는 훌륭한 신약을 개발해 존

경받는 글로벌 바이오텍으로 

회사를 키우는 것입니다.

조대웅 총괄책임자 있어 인간 질병에 관련된 유전체, 유전자

의 기능 연구(Functional Genomics 등)를 

수행할 수 있다. 즉, iCP-Cre를 이용한 In 

Vivo용 형질전환 동물 모델 제조용 시장

은 경쟁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신시장 창

출이 가능하다. 현재 TSDT 플랫폼 기술

을 이용해 범용화된 유전체 조절효소 

Cre Recombinase를 세포·조직투과성

(Cell·Tissue-Permeable) 재조합단백

질로 개발(iCP-Cre)했고, 이를 시제품으

로 생산해 국내외에 판매할 수 있도록 사

업화를 진행 중이다.  

한편, CP-Cas9은 다양한 세포주 및 

분석법을 통해 최적의 유전자 교정 조건

을 개발 중이며, 세포·조직투과성 재조

합단백질 기반 유도 만능성 줄기세포 인

자(iCP-RFs)는 개발이 완료됐으며, 

iCP-RFs에 의해 형성된 iPSC의 In Vitro, 

In Vivo Pluripotency를 입증했다. 

㈜셀리버리가 본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한 3가지 신물질은 세포투

과성-유전체조절효소(iCP-Cre), 세포투과성-유전자가위

(CP-Cas9), 세포투과성-역분화 줄기세포 유도인자군(6종의 iCP-

RF)이다. 신약 개발에 있어 유전체 조절 기술을 이용한 형질전환 마

우스 모델은 질병의 다양한 원인과 발병 과정 및 진단에 대한 연구용 

재료를 제공해 준다. 또한 질환 모델 동물의 연구를 통해 질병에 관

련된 유전자를 알아내고, 개발된 신약후보물질의 실제 효능 및 독성

검사를 통해 실용화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를 얻을 수 있

기 때문에 신약 개발에 필수적이다. 형질전환 동물 모델을 제작할 때 

Cre와 같은 Site-specific Recombinase에 의한 조직 특이적 방법이 

현재 범용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셀리버리는 본 연구과제를 통해 

소수성 세포막 투과성 펩타이드(Hydrophobic  Cell-penetrating 

Peptide, aMTD)와 Solubilization Domain(SD)-조합의 융합을 통한 세

포·조직투과성 단백질소재 연구용 시약을 개발했다.

세포 및 동물 모델을 이용한 효능시험을 통해 iCP-Cre의 우수한 

유전자조작 효능을 입증했으며 현재 iCP-Cre는 개발이 완료됐다. 

iCP-Cre의 경우 간단한 Injection으로 Cre Recombinase 기능을 발

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자가 Chromatin·Gene을 원하는 시점

에 원하는 환경에서 자유롭게 조작(Epigenetic Manipulation)할 수 

㈜셀리버리
02-3151-8900 / www.cellivery.com

TSDT를 이용한 단백질소재 유전체 조절효소군 및 
역분화 줄기세포 유도인자군의 개발 및 상용화

유전자 교정 역분화·줄기세포주

환자유래 질병 특이적 체세포 

질병 특이적 역분화 줄기세포 목적 체세포

이식

분화

역분화

타깃 유전자 교정

세포투과성
역분화 줄기세포

유도인자군 

세포투과성 
유전자가위

역분화 유도인자군 iCP-RFs를 이용해 생성된 
유도만능줄기세포 콜로니

유전자 교정을 통한 질병 특이적 줄기세포 치료법

유전자 교정 역분화 줄기세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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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말하다이달의 
새로 나온 기술

융복합소재부품개발 / 세라믹

이러한 가운데 ㈜악셀이 본 연구과제

를 통해 핵심 기술인 고품위 Ce:GAGG 

단결정 성장 및 최적화된 성장 조건과 공

정 개발을 비롯해 품질 관리를 위한 섬광 

특성 평가 시스템을 확보했다. 악셀은 본 

연구과제와 관련해 기초 기술인 초크랄

스키(Czochralski)법 단결정 성장 기술을 

이용해 섬광체 단결정을 제조했고 의료 

분야 소재 이외에도 사파이어(LED 제조

용 기판)와 YAG(고체 레이저 발진용) 등

의 개발 및 사업화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고가 희토류 원소를 사용하는 Lu 화합

물을 대체할 수 있는 Ce:GAGG 단결정 

개발로 국내에 전무한 무기 섬광 단결정 

제조 기술을 확보해 현재 국내에서 개발

되고 있는 PET에 채용함으로써 수입대

체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Ce:GAGG 성장 기술 확보를 통해 국내 

소재산업의 기술력 향상에서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외 참여 기

관과 협업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으로

써 더욱 뛰어난 수준의 기술 확보가 가능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섬광체 결정 소재는 진단영

상 의료기기를 비롯해 방사

선 검역 장비, 첨단 비파괴검

사 장비 등 다양한 응용 분야

에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이러한 응용 분야에 사

용되는 결정 소재의 불모지

입니다. 어려운 개발 여건임

에도 불구하고 악셀은 섬광

체 결정 개발을 계속하고 있

으며, 최근에는 항구에서 컨

테이너의 철판을 투과해 화

물을 검색하는 고출력 X레이 

영상장치용 섬광체를 원자력

연구원과 공동 개발하고 있

습니다.

강진기 총괄책임자 

헬스케어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의료산업에 첨단 측정 방법으

로 양전자 단층촬영(PET) 및 융합 PET 영상기기의 도입이 가속화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산화가 시도되고 있지만 이에 

필요한 소재의 국내 제조 기술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첨단 의

료기기의 핵심 소재인 섬광체(Scintillator)는 현재 고가의 희토류 

원소를 사용하는 Lu 화합물 신틸레이터가 적용됐으나 시장을 대

체할 수 있는 Gd 화합물 형태의 GAGG(Gd₃Al₂Gd₃O5) 단결정 섬

광체가 개발돼 PET 내의 핵심 소재 대체 필요성이 대두됐다.

한편, 방사선 검출 효율이 높고 형광 감쇠 시간이 짧은 섬광체는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응용되기 위한 

이상적인 섬광체는 밀도가 높고 원자번호가 크다. 또한 광 출력이 

크고 잔광이 없으며, 형광 감쇠 시간(Luminescence Decay Time)

이 짧아야 한다. 이외에도 섬광체는 발광 파장이 광전 소자의 스

펙트럼과 일치해야 하는 동시에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내방사선

(Radiation Hardness) 정도가 높고, 가격이 낮아야 한다. 따라서 

고품위 섬광체의 개발은 매우 어려운 과제로, 개발에 성공할 경우 

다양한 산업 분야와 국내 산업의 동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악셀
055-792-2993 / www.crystal-lab.co.kr

고분해능 의료기기용 3인치급 
산화물 신틸레이터 단결정 성장 기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해 종료한 후 

5년 이내 사업화에 성공한 기술을 소개한다. 

사업화 성공 기술은 개발된 기술을 향상시켜 제품의 

개발·생산 및 판매, 기술 이전 등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비용을 절감해 경제적 성과를 창출한 기술을 말한다. 

화학 3개, 지식서비스 1개, 기계·소재 2개로 

총 6개의 사업화 성공 기술이 나왔다.  

 이달의 
사업화 성공 기술

화학

■㈜나노의 Plate형 SCR 탈질촉매

■(재)한국의류지능화연구소의 대량 맞춤 주문형 의류 제조

■㈜테라엔지니어링의 고정밀 CFRP 성형 Mold 제조 기술

지식서비스

■㈜이노시뮬레이션의 다기종 건설기계 시뮬레이터 

기계·소재

■제일E&S㈜의 LEAKBLOK® 

■㈜코리아스타텍의 초고화질(UHD) 대면적 디스플레이용 정전척

A U G U S T   

2 0 2 0   












































































































